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1회차
	활동 일자
	2026년 07월 10일

	청년 성명
	윤재용
	어르신 성함
	양영화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1회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르신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르신과 1:1 매칭이 되어 인사를 나눈 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함께하게 될 '서로 돌봄' 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이나 전자기기 사용법 등 일상 속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르신께서 평소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나 궁금했던 점,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본인의 삶을 진솔하게 들려주셨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간 저는 '어르신'이라 하면 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신체적으로 힘든 활동은 피하실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마을 촌장으로서 경로당을 챙기시는 것은 물론, 규모 있는 농사일을 직접 하시는 것은 물론, 자식들에게 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에 출근하며 경제활동까지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활기차게 일상을 꾸려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며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 깊은 존경심과 함께 큰 울림을 받으며 어르신께서 얼마나 마을을 애정하고 아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이 제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된다면 본인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밥을 안 먹고 만난다면 어르신 댁에서 따뜻한 밥 한끼 같이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이번 1회차 활동을 통해 스스로 어르신들에 대해 가졌던 좁은 시야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드려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어르신께서 마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책임감 있게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이번 활동은 AI나 전자기기 활용 같은 기술적 도움을 넘어, 어르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세대 간의 정서적 교감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삶을 대하시는 태도나 저에게 해주시는 조언 등을 토대로, 미래를 더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이번 화차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자기기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려 합니다. 어르신께서 일상 속에서 더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타이핑 없이도 말로 동작하는 'AI 음성 서비스'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르신께서는 항상 농사일과 기타 업무로 바쁘게 지내고 계시기에, 복잡한 화면 조작보다는 “하이 빅스비, 내일 전주 날씨 어때?”,”하이 빅스비, 연락처 저장해줘”와 같이 목소리만으로 간단히 기기를 제어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전자기기에 익숙하지않아 제가 도와드렸던 경험을 토대로, 기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드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어르신의 일상이 한결 여유롭고 스마트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활동 중간에 어르신과 함께 정성껏 만들 '내 인생' 그림일기를 함께 만들며 카페에서 다 나누지 못한 어르신의 귀한 삶의 지혜와 인생 이야기를 더 깊이 경청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첫 만남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어르신께서 먼저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제 활동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바쁜 농사일과 일자리 업무 중에도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마을의 발전을 고민하시는 어르신의 열정적인 모습에 저 또한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활동들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서로의 일상을 채워주는 든든한 동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도, 어르신께도 더없이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만남이 벌써 기대됩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